
유리알처럼 빛나는 버블 속, 닿을 듯 말 듯 꿈같은 찰나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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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깊숙한 어딘가에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 분명 있었던 사실이지
만, 지금은 안개처럼 흩어져버린 장면들 말이다. 간절히 원하지만 손에 닿지 않는 그렇지만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을 금방이라도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비눗방울 속에 녹여내, 영원히 새겨
두고 싶은 기대감을 캔버스에 담아낸 것은 아닐까.

버블 속으로 시간여행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에게나 꿈 많고 엉뚱한 상상을 하던 어린 시절은 있었다. 동
화책에 나오는 공주나 만화영화 속에 나오는 슈퍼맨이 되길 희망하며 행복했던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의 인생에 힘든 실연 따위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 우화로 똘똘 뭉쳤던 적도 
있었다. 뚜렷하진 않지만 어린 시절을 ‘비눗방울’이라는 소재에 적절히 스며들며, 잠시나마 순
수한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 대상(작품)이 있다. 그의 비눗방울에는 따스한 매력이 추억을 
불러 들였다. 어쩌면 흐릿한 기억들이 비눗방울처럼 톡하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지만, 그 기
억을 되새기는 순간만큼은 잠재되어있던 순수한 희망과 꿈들이 버블 속에 공유된 느낌을 받는
다.

매끄러운 터치감에서 오는 사실적 화면

터치감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끈한 화면은 마치 카메라 초점을 비눗방울에 두고 촬영한 
사진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멀리서 바라봤을 때 자칫 디아섹액자를 보
는듯 하다. 하지만 자꾸만 작품 앞으로 다가서게 하는 묘한 끌림이 있다. 그만큼 작가의 표현
력은 뛰어나고 섬세하다. 그 표현력과 유화만이 낼 수 있는 특성이 만나, 작가의 심상을 시각
적으로 나타내는 데 더 없이 완벽해 보인다. 특히, 작품을 끝낼 때는 글로스 바니시 처리를 
통해 광택감을 부여해줌으로써 이미지는 생생하고 더욱 사실적으로 시선을 압도 한다.

이중적 간극

어딘지 모를 흐릿한 배경과 극대비되는 사실적 버블의 묘사는 강한 대조를 이루며 온통 화면 
속 비눗방울로 시선을 집중케 한다. 이렇게 잡힐 듯 사실적으로 그려진 영롱한 버블의 표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의 이미지는 빛에 의해 형형색색의 색채로 왜곡되어 의미 없는 무늬 같아 
보인다. 하지만 그 곳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일렁이며 생성한다. 마치 우리의 기억 
속에 있던 사실이지만 현재는 흐릿하게 남겨진 순간들, 되찾으려 다가서면 좀처럼 잡히지 않
는 아슬아슬한 기억의 편린들을 양산하듯 동적 대상이 되어준다. 여기에 닿을 듯 말 듯 한 버
블에 이입해 들여다보면 작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한다. 그리고 곧 소멸해버릴
지 모르는 영롱한 비눗방울과 닮은 아름다웠던 찰나의 순간을 그림 속에 고정하여 영원성을 
부여하고 있는 듯 하다.



이번 전시 ‘blinding memory’에서는 이용제 작가의 작품과 마주했을 때, 삶 속에서 크고 작
았던 빛나는 순간들을 다시금 꺼내보는 마음의 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 것이 꼭 특별
하고 화려한 일상이 아닐지라도, 소소한 삶 속에서 얻었던 기쁨과 감사, 더없이 투명했을 어
릴 적 모습의 기억들을 관람자들도 비눗방울 속에 담아보며, 마음 한 쪽에 따뜻한 온기로 채
워져 돌아가길 기대해본다.


